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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동행,� 시각장애인�조정경기�체험’

서울의대�국민건강지식센터� ‘제� 2회�밝은세상�만들기�스포츠�나눔행사’ 

□  깊어가는 가을을 재촉하는 약한 비가 촉촉이 내린 지난 10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뚝
섬유원지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협력해 조정으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행
복한 동행, 시각장애인 조정경기 체험행사’가 열렸다.  

□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사회공헌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시각장애인들의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운동능력 및 기회, 체력발달 저하에 대한 재활을 돕기 위해 연구·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
지식센터는 지난 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운동가이드’를 발간하고 ‘제 1회 밝은세상 만들기 
걷기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  참가단은 국민건강지식센터 부소장 박준동 서울의대교수와 유형곤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교수, 한국 RP협회 소속 환우들과 보호자, 자원봉사자, 행사관계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됐
다. 한국RP협회는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는 환우들로 구성된 단체로 망막색소변성증은 
시각을 만드는 시세포가 유전자 변이에 의해 시야가 점차 좁아져 결국에는 시력을 잃게 되
는 질환이다. 

 □  이날 참가단은 조정 체험을 위한 안전교육과 기본이론, 로잉동작 등에 대해 교육 받은 
후 8인승 조정에 전문강사 1명과 함께 탑승했다. 이후 한강 남단에서 출발해 북단 반환점
을 돌아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1.5km 코스를 노를 저어 왕복했다.   

□  행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김모씨는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속에 바깥 



외출을 꺼리는게 현실”이라며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행사가 자주 개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국민건강지식센터에 따르면 시각장애는 운동량 감소로 이어지는데 주변 시야 손실이 
있는 경우 하루 1700보 가량 운동량이 줄어든다. 이는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
생활에서의 활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도 신체적으로는 비장애인과 
같기 때문에 같은 활동량을 필요로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은 시각장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운동능력 저하와 불안정한 자세, 신체균형각감기능 저하, 시각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 등 다양한 신체·심리적 부작용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하다. 센터는 지난 2014
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운동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시각장애인의 신체활동 증진 
방안을 연구해왔다. 이 책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과 종목별 맞춤 운동법이 
한글과 점자로 병용 표기돼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돕는 보조자에게도 유익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대회 주최자인 국민건강지식센터 박준동 부소장은 “신체적 장애가 사회적 장애로 이어
지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지식센터는 “조정은 앞뒤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시트에 앉아 팔과 다리의 힘으
로 노를 저어야 하기 때문에 전신근육의 운동효과가 뛰어나다”며 “무엇보다 한방향으로 나
아가기 위한 팀워크가 중요한 스포츠인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해 즐기기에 무리없
는 신체활동으로 추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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